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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 ‧ 해양환경
 정책현안 토론회 주재

- ‘어촌 활력 제고’ 및‘해양쓰레기 저감’을 주제로 토론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 

활력 제고’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의 

기관장과 관련 정책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2000년부터 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통계 작성 이후 우리나라 인구가 최초로 자연 감소한 202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어가인구(천명) : (‘00) 251 → (’10) 171 → (‘20) 97 → (’21) 94

 ** 어가인구 중 60대 이상 비중 : (’10) 34% → (‘20) 53%

  도시와 농촌에 비해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촌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활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한편, 해양쓰레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바다로 유입되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어구 등은 수많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령어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버려진 그물 등에 해저생물이 걸려 죽는 현상(幽靈漁業, Ghost fishing)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연안에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수산, 해양환경 분야 당면 정책 현안을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국민 모두가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어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우리 바다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관계기관도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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